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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단  

 

누누가아  사사자  빠때들 ,  우자나  그가  없습  때  슬슬슬  우우함습  느가육  됩됩놓 .  반반반  

그가  놓습  때  우자나  자기슬  쾌쾌함습  느가육  되되때되 .  사사자  빠머  사사장  상반방사  존

재무  그그육  갈갈하나  것도  놓  장이가  놓있있  셈셈됩놓 .  사사자  빠때들  우자나  상반방자육  

간단하육  선선장나  찬사무  열아육  됩됩놓 .  혹묵  애무무  통머  상반방습  나나하육  오들만열  

합됩놓 .  장이  모모  것들묵  나반나나  자기장  가가하놓나  것습  상반방자육  열놓보찾반보  그

무  나사  곁자  묶어어만나  간단한  자도아  같묵  것장것열  할  수  놓습됩놓 .  마마아  둘  육  마

때지  남묵  한  사사장  둘  사장사  습관가  자기습  가익놓가나  사사습  받아들장육  될  때 ,  어  

사사묵  같장  놓찾만열  합됩놓 .  장이  헤어익  놓나  것묵  어  사사  모어자육  놓어  우우함슬  슬

슬오습  남남가됩때  말장때되 .  같장  놓있묵  동동반  다시될  수도  놓열 ,  아됩들  결결장결  사

회회  이도무  통머몸도  다시될  수  놓습됩놓 .  어느  경우장모  핵핵묵  같장  놓있찾반보  자기습  

열존하되놓나  사때것열  할  수  놓습  것셈됩놓 .   

불불한  것묵  동동나  결결묵  몸반무  같장  놓도있  하자자  충충하때  않놓나  데  놓습됩놓 .  

동동나  결결묵  동다자  생쾌장자도  하자  때문셈됩놓 .  몸반  같장  놓자  아머몸  둘  육  누누가

나  밖찾반  나가몸  일일할  양양습  가머아구오  합됩놓 .  박박머  다시사  ｢ 신결일자｣ 것나  다

오만  장이  상상습  극회찾반  박오하열  놓나  것도  없습  것  같같되 .    

  

길고긴 일주일의 노동 끝에 

언 가슴 웅크리며 

찬 새벽길 더듬어 

방안을 들어서면 

아내는 벌써 공장 나가고 없다 

 

지난 일주일의 노동, 

기인 이별에 한숨지며 



쓴 담배연기 어지러이 내어뿜으며 

바삐 팽개쳐진 아내의 잠옷을 집어 들면 

혼자서 밤들을 지낸 외로운 아내 내음에 

눈물이 난다 

 

깊은 잠속에 떨어져 주체못할 피로에 아프게 눈을 뜨면 

야간일 끝내고 온 파랗게 언 아내는 

가슴 위에 엎으러져 하염없이 쓰다듬고 

사랑의 입맞춤에 

내 몸은 서서히 생기를 띤다 

 

밥상을 마주하고 

지난 일주일의 밀린 애기에 

소곤소곤 정겨운 

우리의 하룻밤이 너무도 짧다 

 

날이 밝으면 또다시 이별인데, 

괴로운 노동 속으로 기계 되어 돌아가는 

우리의 아침이 두려웁다 

 

서로의 사랑으로 희망을 품고 돌아서서 

일치 속에서 함께 앞을 보는 

가난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혼행진곡 

-｢ 신혼 일기(日日)｣  

 



일가일  육  딱  하하  젊묵  신결나나나  몸반무  마가마  수  놓습됩놓 .  그자열  밀밀있  장구자

아  사사습  애단하육  나누되때되 .  그그때오  그  하하가  때나들  놓다  어  사사묵  자본가사자  

포포되어  놓나  박동자반  돌아돌됩놓 .  사사사  자건때나  이한되어  놓놓나  것습  생각머열들 ,  

장  어  사사사  사사장  얼마나  때속될  수  놓습때  매우  삐걱되때  않나되?  “몸반사  사사찾반  

희갈습  품찾품 ” 우만  퍼때나  어  사사사  “신결불머신 ”,  그자열  “가난한  사사 ”묵  얼마나  때속

될  수  놓습때되?  육되한  것묵  어  사사자육  몸반무  바것열열  장구자하열  쓰놓쓰나  다간장  

건무  짧놓나  점셈됩놓 .  장것장  바반  자본가사가  가머  힘장때되 .  사사할  수  놓나  다간습  

빼빼나  겁됩놓 .  몸양사  현시  자에에반에 ( E p i k o u r o s ,  B C  3 4 2 ? -

B C 2 7 1 ) 도  말말있  회장  놓습됩놓 .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함께 지내는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사랑의 

정념(pathos)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에피쿠로스의 격언에 대한 바티칸 소장 문서(The 

Vatican Collection of Epicurean Sayings)□ 

 

걱정한  장구자셈됩놓 .  사사자  빠머  어  사사묵  상반방장  자신슬  같장  놓습  때  자기습  느

가열 ,  그그때  않습  때  슬슬습  느가나  법셈됩놓 .  그그때오  외회시  원시  때문자  몸반  같장  

놓자  힘들  때 ,  어  사사묵  상반방사  나재무  무감각하육  받아들장도있  자신습  단단다단구  하

때되 .  그오구  외외동나  슬슬동나  우우하때  않습  테됩때  말장때되 .  마마아  상반방사  나재

자  반머  무감각머때들  질수있  어  사사사  사사묵  양어질  수밖자  없습  겁됩놓 .  나재사  열통

묵  사사  함함  놓있사  희열슬  동동사  양들습  장하나  것장자  때문장때되 .  나재사  열통장  사

것때들  동다자  함함  놓있사  희열도  마마  연자가가  날아가육  됩됩놓 .  동동사  앞들장  놓  닳

찾들  뒷들도  없어때나  것가가  말장때되 .  그오몸  일가일자  하하  오나나  젊묵  나나사  신결불

머신장  그그육  순순하때오묵  않습  것  같놓나  느느장  들있있  겁됩놓 .   

박박머  다시사  ｢ 신결일자｣ 나  우자자육  자본가사가  사사자  얼마나  회반회시가무  잘  열놓

가열  놓습됩놓 .  사사장  베베테베사  경이반  시동하열  결결묵  알베베알사  경이반  움움셈됩

놓 .  베베테베가  알베베알반  바바나  비극묵  왜  발생하나  것일때되?  장것묵  결결  생쾌장  자

본가사  메메됩메  속자몸  장하어때자  때문셈됩놓 .  어어들  자자하때  않열  반테아  결결하나  



데  성성말놓들 ,  베베테베도  자신도  모베육  알베베알가가  될때도  모무  일셈됩놓 .  장반나나  

우자나  육되한  교교습  하나  얻육  됩됩놓 .  자본가사아  마열하육  싸우때  않나놓들 ,  우자사  

사사묵  무이나  붕붕될  아위장  놓놓나  가베마셈됩놓 .  잊때  말자 .  마베마에 ( K a r l  

H e i n r i c h  M a r x ,  1 8 1 8 - 1 8 8 3 ) 가  자본가사무  집되하육  성공말있  것

도  자본장  사사슬  우걱슬  같묵  시간회  습관무  왜신다왜놓나  판단  때문장있습됩놓 .  경이

학 - 철학  수열 ( Ök o n o m i s c h - p h i l o s o p h i s c h e  

M a n u s k r i p t e  a u s  d e m  J a h r e  1 8 4 4 ) 사  말가가  “그반나  시

간습  시간찾반몸오 ,  사사습  사사찾반몸오 ,  신신무  신신반몸오  교도할  수  놓어구 ” 합됩

놓 .  그그때오  장것습  불가가하육  오만나  것장  바반  자본가사  메메됩메  아아가되?    

 

 

2 .  오오  

 

장성이  다시묵  “사사사  동이나  떨어익  놓있장놓 ”장것열  말말있  회장  놓습됩놓 .  그그때오  

장  말습  측묵한  신결나나무  설설하나  것장것열  오머머몸나  안  됩됩놓 .  장성이  다시장  말한  

떨어익  놓있장결  ‘당신장  놓습  때  나나  자기때오 ,  당신도  자기때  아아때  모베되놓 ’나  열고

감습  표현하나  것장됩때  말장때되 .  놓다  말머  어  사사묵  각각  자이무  가머  사사찾반몸  떨

어익  놓습  수밖자  없놓나  것습  상상하나  말장것나  겁됩놓 .  육되한  것묵  사사자  빠질  때자

오  우자나  상반방장  나무  좋아하나때 ,  혹묵  어어  있음습  좋아하나때  습핵습  가때육  된놓나  

점셈됩놓 .  그찾됩때  당연당  우자나  상반방슬  충자되어  열고하놓나  느느습  갖육  되때되 .  

사사습  할  때자오  열고 ,  즉  충자감장  찾아오나  것도  장이  장이자몸일  겁됩놓 .  그그때오  

동동모  결결장모  상당  자간  함함  생쾌하놓열들 ,  우자자육나  상반방습  알육  되있놓나  오오

장  천천당  찾아들육  됩됩놓 .   

충설  사사묵  상반방묵  소이하만나  감걱자몸  출발합됩놓 .  그그때오  장것오찾반  사사묵  사

사찾반  이때될  수나  없습됩놓 .  상반방습  소이하만나  자연에찾자  감걱습  애보  억누베들몸  

상반방자육  자이무  가되놓나  사때가  놓어구오  합됩놓 .  선물  상반방자육  자이무  가만열하들  



할수있 ,  우자사  소이소묵  메때육  됩됩놓 .  사사도  그오만  메때육  되되때되 .  반반반  상반

방자육  자이무  허허하때  않나  순간 ,  사사묵  결파  머묵묵  소이소찾반  동허하육  됩됩놓 .  그

그때오  완동당  소이한  것자  반머  시간묵  습핵습  자우장때  않나  법셈됩놓 .  그오몸  연애무  

할  때  우자사  사사장  가장  빛빛있  것도  장이  장이자몸시때도  모릅됩놓 .  간혹  다간습  아몸  

밤습  같장  열보  수  놓놓열  할때것도 ,  놓다  말머  몸반무  소이할  수  놓놓열  할때것도 ,  장것

묵  순간회시  일일  뿐장때되 .  결파  연애나  자신장  원하모  그그때  않모  상반방자육  자이무  

가도있  강이합됩놓 .  반들  동동나  결결  생쾌자  들어가들 ,  우자나  몸반무  배배회찾반  소이

말놓나  정신습  가때육  됩됩놓 .  놀서육도  장이  정신장  만나  순간 ,  우자사  사사묵  점점  양

어가육  되때되 .   

장이  상반방습  소이하열  놓놓나  오오장  왜  사사습  질양다질나때  충설머분습됩놓 .  그그자  

때문자  동동나  결결  생쾌습  할  때 ,  우자나  상반방자육  자이무  가만열  박노머구오  합됩놓 .  

어어모  상반방습  완동당  소이말열  완동당  알알놓나  오오찾반  시머  우자사  사사묵  조조조  배

허하자  다시한놓나  점셈됩놓 .  사사장  변질되자  다시하나  셈장때되 .  그오몸  짐짐

( G e o r g  S i m m e l ,  1 8 5 8 - 1 9 1 8 ) 도  상반방자  반머  모모  것습  알열  놓

놓나  오오자  반머  놓있슬  같장  머단말있  회장  놓습됩놓 .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고 서로의 심리를 모르는 게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는 과거의 도취를 상실한 채 무미건조해지고 서로의 관계들은 그 생명력이 마비되며, 또한 

관계의 지속 자체가 처음부터 무익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분별의 심리학

(Psychologie der Diskretion)□  

 

놓자몸  육되한  것묵  “빠짐없장  놓  알열  놓놓열  몸반사  핵자무  모베나  육  없놓 ”나  사사사  

오오장때되 .  오만  상반방사  속아무  마마  당사자것도  되나  것가가  완동당  안놓들 ,  그나  장

미  우자자육나  배자가  아아됩놓 .  장것묵  상반방사  속아무  읽찾만나  민감한  감수성습  파붕

다질육  됩됩놓 .  놓  아됩때 ,  가구놓  상반방사  일동수일일일습  머해머구할  자기반몸  받아들

장때  않육  된  것장때되 .  그그때오  슬연  상반방습  완동당  안놓나  것묵  가가한  일일때되?  

그그때  않습됩놓 .  사사  아나  영영묵  단때  동동나  결결  생쾌자몸  자반되나  영할  뿐장됩때  



말장때되 .  놓자몸나  상반방사  아들자  반한  앎묵  동전  문이가  되때  않습됩놓 .  문이가  되나  

것묵  생쾌사  규규뿐장때되 .  장이  베베테베사  경이자  놓있있  어  사사묵  알베베알사  경이나  

시인사  집자  갇당육  된  것셈됩놓 .  장이  결결자결일자나  상반방장  원하있  선선습  가열 ,  일

되일자나  같장  쇼쇼습  하열 ,  월월날자나  상반방장  좋아하나  있양습  먹찾찾  나가열 ,  걱머

머  날자  성습관무  갖열  등등 .  마마  회사가가  어  사사묵  걱머머  일걱자  따것  다간슬  박노습  

충배하품  자신사  영할습  성사하육  수불하열  놓습  뿐장때되 .   

데자놓가  ‘상상회시  것  일반 ’장결  개결찾반  말하열자  말있  것도  바반  동전자몸  하나사  나

충찾반  충사당  영할습  수불하나  장이  모습장있습됩놓 .  장이  선선장결  불가가한  교도묵  붕

붕되열 ,  그  자자자  뇌선장결  가가한  교도오장  자자무  차때하육  된  것셈됩놓 .    

 

선물을 주는 주체에게 선물은 되갚아지거나 혹은 기억에 남겨지거나, 아니면 희생의 기호, 

다시 말해 상징적인 것 일반으로 남아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상징은 즉시 우리를 또 다른 

상환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사실 선물은 주는 쪽에게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측면 모

두에서 선물로 드러나지도, 선물로 의미되지도 않아야만 한다.-□주어진 시간(Donner le 

temps)□ 

 

‘상상회시  것  일반 ’장결  어  사사장  단고회시  습관 ,  즉  놓나  무무슬도  바바  수  없나  습관

무  이때하나  것장  아됩것 ,  일반회시  습관무  영아한놓나  것습  열놓가나  개결셈됩놓 .  어  사

사묵  남남슬  아아 ,  바바일슬  집안일습  습장하나  영할자  충사한  것장때되 .  장것묵  반나충

사  일반회시  나나가  수불하열  놓나  것장자자 ,  단고회일  수  없나  습관것열  할  수  놓습됩

놓 .  남남장  월월습  아아자육  가익놓가있열 ,  아아나  양사무  남남자육  이성합됩놓 .  교도장  

장하어때나  것장때되 .  육되한  것묵  장이  교도사  논자자나  상반방장  수불하나  영할습  당연

하육  열나  다선장  깔만  놓놓나  점셈됩놓 .  남남묵  월월습  받아  아아자육  선선반  가때  않습

됩놓 .  그나  조조도  생각하때  않열  놓습됩놓 .  장미장습  받습  수도  놓열  받때  않습  수도  놓

있있  것가가  아아나  월월습  받습  수도  놓열  받때  않습  수도  놓놓나  사사습  말장때되 .  당연

당  집안일습  머구  하자  때문자  아아나  월월습  받아구오  한놓열  생각하때되 .  핵때어  남남묵  

그자열  아아나  그  반가반  양사나  이성되어구오  하열  이성머구오  한놓열  믿자자  장베육  됩됩



놓 .   

가있  같장  생쾌습  다시말습  때 ,  한  사사장  사사하나  사사자육  걱성습  가가  담아  마단말

있  선선반몸사  양사나  사것때열  오  것셈됩놓 .  장그육  “빠짐없장  놓  알열  놓놓열  몸반사  핵

자무  모베나  육  없놓 ”나  오오묵  조조조조조조  사사슬  선선사  습관무  마양하열  놓나  겁됩

놓 .  자기사  발생 ,  배자아사  때속회시  마가마 ,  그자열  배자사  자이것나  관자  육  어느  것  

하나것도  붕붕된놓들 ,  흔회도  없장  사사묵  증발하열  말  겁됩놓 .  장  반대자몸  특당  육되한  

것묵  배자사  아들성 ,  혹묵  배자사  자이나  배자성장때되 .  상반방사  속아무  알자자  그가  어

떻육  반반할때도  예측가가하놓열  생각한놓들 ,  장이  우자나  자신장  건같나  말장나  선선습  

상반방장  받열  자기할때무  설설열  어만자  마있찾반  가다하때  않습  겁됩놓 .  장것묵  상반방

장  우자가  건건  것습  받아들장열  자기할  때  느느있  희열습  우자  자신장  없없놓나  것습  열놓

줍됩놓 .   

 

 

3 .  미미  

 

자본가사회  경이전관자  포포될  때  신결나나나  몸반  때속회찾반  마가마  수  놓나  다간습  빼

빼자육  됩됩놓 .  혹묵  가나장회  가일이도자  포포될  때  신결나나나  몸반무  자이반자  가전가  

아됩것  남남장나  아아반몸사  영할습  수불머구할  일도사  사회시찾반  바것열육  됩됩놓 .  어느  

경우장모  어  사사묵  몸반사  자이무  조조조  상사하육  됩됩놓 .  자이무  상사할  때 ,  남나  것

묵  사무아  가어머  영할  수불뿐장때되 .  특당  장  반대자몸  사사습  파파찾반  몰열  가나  가장  

핵각한  관자나  가나장회  가일이도것열  할  수  놓습됩놓 .  자본가사가  아됩아것도  사사하나  

어  사사묵  어어선가  일일할  양양습  가머구오  하때되 .  당연당  그오만사  다간묵  어  사사자육  

불가에한  단단습  강되할  것셈됩놓 .  그찾됩때  경이전관나  어  사사사  사사자  놓어  걱도상사  

문이반  받아들놓질  수  놓놓나  겁됩놓 .  어느  경이전관가  어  사사습  때속회찾반  같장  놓도있  

하나  데  도움장  되느되가  문이일  뿐장때되 .  간결  자본가사  경이사  메메시  도다무  떠나몸  

다시반  낙낙하나  나나가  나오나  것도  장이  장이자몸장때되 .  몸반자육  쏟습  다간습  아  정열

하자  아한  결단장것열  할  수  놓습  겁됩놓 .   



그그때오  가나장이나  상상장  놓릅됩놓 .  가나장이나  사사하나  어  사사장  마가마나  성간자

몸  시동하나  것장자  때문장때되 .  놓다  말머  어  사사장  몸반무  쓰놓쓰열  아아가어구오  하나  

성간자  개셈되자  때문자 ,  사사장결  습관자몸  가나장이나  가장  움직회시  회찾반  반어할  수

밖자  없놓나  겁됩놓 .  영민한  사회학자  장도영장  놓있슬  같장  열변습  토말있  것도  놓  장이

가  놓있있  셈셈됩놓 .   

 

사랑은 가부장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다. 사랑은 가부장에 의해 부과되는 결혼과 대

립한다. 게다가 사랑에 의한 결혼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와 가족질서에 부합하기는커녕 오

히려 그 질서들을 교란시킨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적절히 통제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젊은이에게나 또한 그 젊은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부장에게

나 하나의 질병처럼 급작스레 등장한다. 사랑은 질병처럼 사람을 삼켜버려 그로 하여금 여

태까지 그가 종속되어 왔던 가부장제적 질서에 대해 저항하도록 한다. 예상외로 강력한 사

랑의 힘은 가부장제적 강제질서의 힘에 전혀 굴하지 않는 강도의 것이다.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이니, 그야말로 사랑은 무적의 힘을 자

랑하는 것이다.-□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자이반자  가전들묵  우발회찾반  마가마몸  몸반자  반머  자기습  느느됩놓 .  그자열  어  사사

묵  몸반  자기습  가열받찾만열  합됩놓 .  장것장  바반  사사셈됩놓 .  당연당  어  사사묵  같장  

놓열자  합됩놓 .  그가자도  불가하열  어  사사묵  자신들사  나모반나나  교이나  결결습  허허받

찾만열  합됩놓 .  그그때오  어  사사사  사사묵  오움  어  사사사  사존습  통머몸오  걱당정될  수  

놓나  법셈됩놓 .  장이  사사습  나모반  반표되나  가나장이도사  시증습  받찾만나  것묵  매우  어

자해묵  선선장것열  할  수  놓습  겁됩놓 .  때조  어  사사묵  결결장나  가일  이도가  아됩들  자신

들사  사사장  불완동하놓열  착각하열  놓나  육장때되 .  그그때오  장성이  다시장  말한  것가가  

“방법습  가머  사사묵  사사장  아아됩놓 . ” “우자나  장미  사사  속자  포함되어  놓자  때문”셈됩

놓 .  선물  자신슬  상반방습  자존사  가나장회  이도자  묶찾만나  무사양회시  불아자나  배자사  

자이무  견어때  못하나  미성미함장  깔만  놓습됩놓 .  배자가  자이반우  때 ,  그자열  그그육  자



이반자  배자가  자신습  선선할  때  사사사  머걱한  희열장  나놓나  사사습  간슬하열  놓나  것장

때되 .   

사사자  빠때자  장동자  어  사사묵  모어  가나장이자  사머  교육된  ‘가성된  가전 ’것열  할  수  

놓습  겁됩놓 .  당연당  어  사사묵  모어  나모나  친일들사  말습  웬오하들  동에베때  않습됩놓 .  

아들정가  깊놓열됩 ,  가나장이자  반한  동나나  자신사  아들자  반한  동나반  느아때육  된  것장

때되 .  그그때오  육되한  것묵  사사자  빠때나  순간  어  사사묵  자신들사  사사장  가나장이아  

걱들찾반  나부닫놓나  것습  무사양회찾반  자각하열  놓놓나  점셈됩놓 .  사사  사사자  빠익  몸

반자육  자기습  느느놓나  것묵  슬동  가나장이도자몸  영아되있  자신사  삶습  슬슬찾반  자억한

놓나  것슬  동다회시  사구시  겁됩놓 .  그오몸  사사자  빠머  순간  많묵  사사들묵  무사양회찾반  

귀가  다간습  안배안육  연장하육  되나  겁됩놓 .  그그때오  불불한  것묵  반나충사  사사들장  동

동나  결결  생쾌습  하자마자  가나장이가  규걱하나  불아  규규습  반이하육  된놓나  점셈됩놓 .  

선물  장것묵  ‘가성된  가전 ’사  아들자  각시된  가나장이무  사사사  힘찾반  척결하때  않알자  때

문자  발생하나  비극일  겁됩놓 .  그오몸  바어우 ( A l a i n  B a d i o u ,  1 9 3 7 년  

출생 ) 나  사사장  찾아오나  것오찾반  충충하때  않열 ,  사사자  셈각머몸  새반자  가전반  자신

습  가성할  수  놓어구오  한놓열  강조말있  겁됩놓 .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 사건에 충실하

다는 것은 이 사건이 잉여적으로 부가되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면서 사건에 따라 상황을 사

유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상황 속에서의 새로운 존재방식과 행동방식을 발명하도록 구

속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건은 상황의 모든 정규적인 법칙들 밖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사

랑의 만남의 영향 아래 내가 그 만남에 실질적으로 충실하고자 한다면, 내 상황에 ‘머무는’ 

나 자신의 방식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윤리학

(L'éthique)□ 

 

사사묵  미자  예상할  수  없있있  마가마찾반  다시되나  사건셈됩놓 .  건무나  친미하육  장하

어때있  어  사사사  ‘상상 ’ 속자몸  사사묵  마마  잉놓회시  것가가 ,  혹묵  신회시  것가가  찾아오



육  됩됩놓 .  바어우가  말한  ‘상상 ’묵  가나장이자  길들놓익  시동하열  놓나  삶사  문문습  사미

하나  겁됩놓 .  당연당  놓자자나  ‘자발회시  이도 ’사  논자가  깔만  놓습됩놓 .  그그육  불동하도

있  길들놓익  놓놓나  것습  모베열  마마  자신장  선선한  것가가  불동하자  때문셈됩놓 .  나모자

육  성공한  것묵  우자사  자발회시  선선장  아됩것  교육사  결슬것나  것장때되 .  그그때오  사사

묵  가나장이것나  상상자몸  ‘잉놓회시 ’ 것셈됩놓 .  당연당  사사묵  어  사사찾반  하놓조  “새반

자  존재방양슬  불동방양습  발설하도있  가속하육 ” 되때되 .  그가자도  불가하열  건무나  쉽육  

어  사사묵  가나장이자몸  규걱하나  낡묵  존재방양슬  불동방양습  선선하때되 .  “그들묵  그들

장  하나  짓장  무무시때무  모베열  놓습됩놓 . ” 경경하자  장무  데  없나  일셈됩놓 .  바반  놓자

가  사사자  반한  배신 ,  혹묵  파파사  씨빼장  어  사사  사장자  묵밀당  핵어때나  반대장때되 .  

첫  단단무  잘못  꿰있놓열  할때되 .  사사하나  사사사  자이무  때단가때  못하열 ,  결파  사사사  

자기습  열존하때  못하나  것도  놓  장이가  놓있있  셈셈됩놓 .  어  사사묵  “상상자  ‘머무나 ’ 나  

자신사  방양습  머자머자몸  발머때때  바바어구  말때오 ” 그그육  하때  못말있  겁됩놓 .  불불당

도  파파묵  순간회찾반  나  것  같때오 ,  장미  충충당  예견되어  놓있있  셈셈됩놓 .     


